
본 연구에서는 ‘2017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지표, 생산성지표를 상권, 업종, 

권역, 영업형태, 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함. 또한 ‘18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체에게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프랜차이즈가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프랜차이즈와 독립운영업체의 

개별 이윤함수 구성요소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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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전년도의 ’2016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연구의 

연장선에서 상권, 업종, 권역, 영업형태, 서비스 유형별 경영성과지표와 생산성지표를 

분석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전년도의 ’2016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연구에서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영성과지표와 생산성지표가 독립운영업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가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경영성과, 생산성지표 분석결과

제과점(6,525만 원), 서양식(6,274만 원), 일식(6,043만 원)업종의 영업이익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알콜음료점(2,928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2,531만 원), 치킨전문점(2,815만 원), 기관 구내식당(2,888만 원)의 

경우 영업이익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일식(7,581만 원), 제과점(7,277만 원)에서 타 업종보다 종사원 당 연간 매출액이 

매우 높았으며, 면류전문점(5,197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4,401만 원),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4,523만 원), 비알콜음료점(4,124만 원)은 타 업종보다 

종사원 1인 당 매출액이 낮았음.

연구 방법

(경영성과, 생산성지표 분석) ‘2017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명업이익, 영업이익률과 종사원/신고면적당 

매출액을 상권, 업종, 권역, 영업형태, 서비스 유형별로 집계하여 비교함.

(최저임금 인상 영향분석) 무급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프랜차이즈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프랜차이즈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여타 요인(상권, 업종, 권역, 업체 규모)와 분리하여 측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여 매칭된 샘플 간 경영성과를 비교함.

성향점수매칭에는 상권, 권역, 업종, 경영주 연령, 초기 인테리어 비용, 종사자 

수, 사업장 신고면적을 이용함.

로짓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최근접매칭을 시행하되, 매칭되는 샘플의 종사원 

수와 업종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규모(종사원 수)와 업종의 효과를 보다 강하게 

통제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16.4%)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 1.2배 수령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인상에서 6.5%(̀ 17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상승률)까지 

임금인상률이 점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1.2배 이상 수령 근로자는 `17년도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상승률인 6.5%만큼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가정함.

이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임금이 상승했다고 가정한 후, 베이스라인인 6.5% 

인건비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을 계산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의 것을 차용한 것임.

업종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크게 나타남.

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제외했을 경우,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률은 5.5%로, 독립운영업체의 2.5%에 비해 

크게 높았음.

요약 및 시사점

제과점, 일식의 경우 타 업종보다 높은 경영성과와 생산성지표를 나타내며,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비알콜음료점,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은 낮은 경영성과와 

생산성지표를 보임.

일식, 제과점과 같이 경영성과나 생산성지표가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알콜음료점, 치킨전문점과 같이 

경영성과나 생산성지표가 낮은 업종은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 상승이 업종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음.

프랜차이즈는 주로 종사원 1인 당 인건비를 낮게 지출하며 1인분 조리 당 

투입되는 식재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성향점수매칭 적용 후의 샘플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의 1인 당 지급 인건비는 

1,630만 원으로, 1,808만원인 독립운영업체의 90.2%수준임.

고객 1인 당 투입되는 식재료비는 한식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독립운영업체 

대비 62.4%수준, 중식의 경우 59.1%, 일식의 경우 56.7% 수준임.

분석 결과 유사한 업종, 상권, 사업장면적에서 동일한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연평균 추가 이윤은 약 3,676만 원으로 계산되나,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고려하면 폐업까지 프랜차이즈로 발생하는 추가 이윤으로 인해 가맹비를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독립운영업체보다는 프랜차이즈의 인건비 부담 상승률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프랜차이즈를 일정 수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프랜차이즈는 주로 종사원 1인 당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1인분 조리 당 투입되는 

식재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 통계와의 차별성

최근접매칭 후에도 프랜차이즈의 경영성과는 독립운영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접매칭 이후 프랜차이즈의 연간 매출액 평균은 19,632만 원으로 

독립운영업체의 17,207만 원보다 높았음

최근접매칭 이후 프랜차이즈의 연간 영업이익 평균은 8,111만 원으로, 

독립운영업체의 4,435만 원보다 약 82% 높아 다소 큰 격차를 보임.

하지만 실제 외식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프랜차이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함.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는 프랜차이즈의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맹비를 

계산할 시 외식업에 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판정할 수 

없음.

최저임금 인상 영향분석 결과

가족종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제외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3.5%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업종 및 상권일수록 상대적으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업체 간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상권별로는 재래시장(4.9%)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저밀도주거지(4.6%), 일반상업지(4.4%)가 

추가부담률이 비교적 높았고 유흥상업지(1.5%), 대학 및 학원가(2.9%)의 경우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비교적 낮았음.

업종별로는 한식 중 육류전문점(5.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 

점(5.2%), 치킨전문점(5.8%), 비알콜음료점(5.8%)이 상대적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높았으며  일식(2.5%), 제과점(3.1%), 주점(1.2%)의 경우 인건비 

추가부담률이 비교적 낮았음. 

영업형태별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구분

2018인건비

(`17대비 6.5%

상승기준)

(B)

최저임금

인상시

2018

인건비(C)

추가부담률

(C/B-1)

2017

인건비

(A)

6,326 6,975 3.5%전체

5,858 6,581 5.5%프랜차이즈

6,515

6,737

6,238

6,938 7,133 2.8%독립운영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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